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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이 콘텐츠 차별화 전략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가 2024년 실시한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프로젝트>에 참

여한 4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콘텐츠 전략으로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천 선언 이후 여

성 출연진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과 다문화 출연진의 등장 비율이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시청

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가 다양성 확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출연진 다양성 강화는 프로그램 만족도, 재시청 및 추천 의

향, 다양성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공영방송의 다양성 전략이 실제 제작 관행의 변

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과 동시에 시청자 평가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성은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소수자 배려 차원을 넘어, 콘텐츠의 시각과 해석의 폭을 확장하고 공영방송의 차별성을 구성하는 전략

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ies 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an function as an effective 
content differentiation strategy. Focusing on four program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s 2024 
Diversity and Inclusion Expansion Project, the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diversity not merely as a normative obligation but as 
a strategic approach to content produc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diversity strategies can move beyond symbolic 
declarations to produce substantive changes in production practices, thereby strengthening both content competitiveness and 
audience trust. The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expanding diversity in cast composition and program produc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public service content while reinforcing the social value and cred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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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최근 한국 사회는 이념, 성별, 세대, 계층, 지역, 문화적 배

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

털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갈등과 분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

다. 미디어 이용이 다채널·다플랫폼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

용자는 자신의 선호와 관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한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역시 이러한 

선택을 학습·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

자 선택과 알고리즘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

근 가능성을 확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특정 관점과 취향에의 

노출을 반복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을 심

화시키는 양면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

콘텐츠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특히 방송 콘텐츠

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다

루어야 하며 콘텐츠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2]. 법적으로는 방

송법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를 통해 채널의 다양성을 구

현하도록 하며,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를 통해 방송

사업자들로 하여금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다양성을 요구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다양

한 목소리를 공론장에 반영해야 할 공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

으며, 공영방송으로서 다양성 실현은 전통적으로 공적 책임과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 논의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혐오와 차별, 사회 갈등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공영미디

어로서 다양성의 가치 추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3]. 이러

한 배경 속에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자체 제작가이드라

인을 통해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

으며, 성별, 연령, 장애,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대표성 확보를 공영방송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OTT와 글로벌 플랫폼의 부상은 공영방송 콘텐츠의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과 장르 세분화를 통해 이용자의 취

향을 정밀하게 공략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콘텐츠는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서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은 단순한 제작 규모나 포맷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와 관점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선택과 직결된다. 특히 글로벌 OTT들이 

전세계 다양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면

서 오히려 콘텐츠의 다양성과 인력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은 다양성이 방송의 공적 책무임을 넘어서 시장 확장

과 글로벌 타깃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다. OTT는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지역·정체성 기반의 타깃 확

장을 염두한 산업적 전략 차원에서 다양성 확대를 꾀하고 있

으며, 이는 콘텐츠에서 스크린 위의 캐스팅 다양성, 카메라 뒤

의 제작진의 다양성, 서사의 다양성으로 구현된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포용성은 더 이상 공영방송의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미디어로

서 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재검토될 필요

가 있다[4]. 또한 공영방송에서 강조되는 콘텐츠 다양성이 실

제로 프로그램 구성과 시청자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

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

들은 미디어 다양성을 주로 정책적 가치나 규범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거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출연자 분포를 

비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규범적 평가와 현상 진단

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5].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다양성

과 시청자 인식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으

나[6],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의 전략적 개입(예: 출연진 구성 

변화)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적으로 검증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다양성을 ‘규범적 책무’가 아닌 ‘콘텐츠 경쟁력 및 시청자 평

가와 연결된 전략’으로 보고, 제작 관행의 변화와 수용자 반응

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영미디어의 다양성 전략을 하나의 콘

텐츠 차별화 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실제 제작 현장에서의 출

연진 구성 변화와 시청자 인식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KBS의 2024년 ‘다양

성 및 포용성 확대 프로젝트’ 사례를 콘텐츠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성을 공영미디어가 당위적으로 실현해

야 할 규범적 가치로 한정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 콘텐츠 기

획과 제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설계·개입된 전략적 변수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아가 경쟁이 심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미디어

가 어떠한 콘텐츠 전략을 통해 차별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지 학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2-1 규범적 가치로서 미디어 다양성과 공영방송 

다양성(diversity)은 “서로 다른 요소 또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상태)”의 개념으로[7], 미디어 다양

성은 “최대한 다양한 수용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제

공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채널

의 성격이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미디어 다양성은 방송산업 소유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책 목표로서 증진되어야 할 사회문화적 

가치로 다뤄지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특정한 

관점이 편중된다거나 미디어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없는 것

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다양성은 소유 주체의 다양성과 내용의 

다양성으로 나눌 수 있음. 이때 내용의 다양성은 다양한 주제

와 소재, 형식, 등장인물, 관점을 담은 내용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미디어 속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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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재현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내용 다양성을 콘텐

츠의 공적 속성을 근거로 분류하면 상업적 다양성과 공익적 

다양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상업적 다양성은 시장에서 요

구되는 콘텐츠가 수적으로 충분하여 다양한 형식과 취향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이다. 반면 공익적 다양성은 시장의 논

리에 의해 제공되지 못하는 콘텐츠(소수 취향·공익성)가 충분

히 제공되어 미디어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이 발생

하지 않고 다원성이 실현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9]. 해

외 주요 국가들은 미디어가 실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문화

적 인구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고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미디어 정책 논의를 지속해오고 콘텐츠 다양성 조사를 

실행해 오기도 한다[10].

방송에서의 다원주의적 경쟁이 콘텐츠 다양성을 보장하진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구축해왔다[11]. 공영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소외시키

지 않고 방송에 다양하게 반영시켜야 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통하여 균형을 배려하고 신뢰성의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문화

적 임무를 부여받는다[12].

유네스코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문화 다

양성의 형성과 유지에 공영방송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유럽연합은 공영방송이 문화 다양

성, 건강한 여론 형성 등의 주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13]. 특히 글로벌 OTT 이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는 상업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다양성을 확

보하지 못할 가능성과 고유의 문화와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14], 거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에 맞서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공영방송의 다양성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공영방송의 존립 가치로 ‘구별

성’과 ‘신뢰성’이 강조될 때, 공영방송은 다양성과 같은 가치

를 통해 민영·상업 미디어와 다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15].

특히 방송법 제44조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KBS의 공적 

책임을 적시하고 있으며, 다양성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

임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 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공영방송으로서 다양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

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KBS는 다양성을 주요 과

제로 인식하며, 중장기 계획에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MBC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

인>의 일반준칙을 통해 ‘차별 금지 및 소수자 보호’를 명시하

고, 우리 사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4].

전통적으로 미디어 다양성은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는 상

태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이 개

인화되고,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콘텐츠 노출을 매개

하는 환경에서는,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이용

자에게 노출되고 경험되는가가 다양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다. 즉, 미디어 다양성은 이용자의 선택 구조와 기술적 매개 

방식 속에서 재구성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2-2 다양성 관점에서의 미디어 재현과 등장인물

미디어 재현(representation)에서의 다양성은 공동체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골고루 묘사하고 왜곡되지 않게 재현해

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미디어 재현에서의 

다양성은 소수자에 관한 이슈와도 연관되는데, 주류 미디어가 

소수자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 속에 왜곡이나 오류는 없는

지, 특정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과 편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16].

이처럼 재현에서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청자 개인은 

미디어상의 등장인물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미디

어 속 등장인물이 다양하면 공동체 내의 감수성을 높이고 갈

등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거브너(Gerbner)

는 미디어가 인종, 젠더, 성적 취향 등의 문제와 관련된 소수

자 집단을 현실보다 과소재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17]. 터크만과 다니엘(Tuchman & Daniel)은 ‘상징적 

소멸’은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아예 등장시키지 않거나

(omission)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사소하고도 의미 

없는 존재들로 묘사하고(trivialisation), 부정적인 인물로 재

현해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구성한다고(condemnation) 보았

다[18].

미디어는 여성을 과소재현(underpresentation)할 뿐 아니

라 특정 영역에서, 특정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성차별적 미디어 현실을 재구성한다[18]. 남성 장르로 인식

되어 온 뉴스는 주로 공적 영역을 다루며, 이는 지배계층이나 

남성의 활동과 관련되어 뉴스에서 여성의 보도가 적게 다뤄

지는 경향이 있다[19]. 현재의 방송뉴스에도 ‘상징적 소멸’의 

양상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아

예 없거나 여성들을 비전문적이고 보조적이며 의존적인 존재

로 다루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16].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TV뉴스와 신문, 드라마 등 장르에 관

계 없이 외국인 이주민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위치시키고 이

들을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20]. 장애인에 대한 재현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이들을 바라

보는 관점과 표현 또한 문제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장애인은 

능동적 주체라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대상이나 소재인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날 특집 등에서 일회성 이슈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방송에서의 장애인 뉴스는 미담 중심으로, 대부분의 뉴

스가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인간승리’류의 

영웅담으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시각에 머무른다는 지적을 

받는다[21]. 최근에는 오히려 디지털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에서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

아가는 모습이 담기면서 주류 미디어의 과소 재현, 왜곡,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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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도전하게 된다[16].

미디어 재현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은 단순한 가치 선언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얼마나 등장하

는가에 대한 양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균형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양적 대표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이 선행될 때, 재현 방식과 서사적 위치 등 질

적 차원의 개선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3 콘텐츠 차별화 전략으로서 다양성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 전략에는 가격 경쟁 전략, 

비용 전략과 차별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있다[22]. 방송 산업

의 경우 콘텐츠가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과 경험재적 특성으

로 인해 가격 전략의 적용이 제한적이며, 비용 절감 역시 콘

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 및 콘텐츠 산업에서는 차

별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쟁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은 제품이나 서비

스를 차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그 기업의 독특한 경

쟁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23], 다른 방송사들이 만

들지 않는 콘텐츠, 경쟁사와는 다른 콘텐츠가 그 전략이 된다. 

특히 미디어 산업과 같이 소수의 주요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

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콘텐츠의 동질화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

로 ‘차별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플랫폼 경쟁이 

심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성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혁신과 창의력이 성장 동력인 미디어 기업은 특히 다양성

과 포용의 문화가 중요하다.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복잡한 문

제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 등의 증가로 인해 혁신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24]. 특히 다양성을 갖춘 조직 구성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케 하고, 이는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작동시킨다. 이처럼 경

영 측면에서도 다양성은 중요한 가치가 된다. 조직의 다양성

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구성원의 

긍정적인 조직 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5]. 

ESG 경영 관점에서 사회(Social) 요소로 인권, 성평등, 다양

성 등과 같은 비재무적 가치가 주목되면서, 다양성은 기업에

게 기회로 포착된다. 특히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즉각적으

로 파악하고 사회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4].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인 미국, 유럽 등에서 다양성과 포용

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다양

성을 콘텐츠의 품질 향상, 수익 증대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소위 ‘50대 50 프로

젝트’를 2017년 시작하면서, 콘텐츠와 인력 다양성 목표를 

여성 50%,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20%, 장애인 12%로 설정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연차보고

서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추적 조사 전반에 참여

해 실제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50:50 프로젝트’는 수용자

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BBC 이용자 2,0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9%가 BBC 프로그램에 여성이 더 많이 출연하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고, 여성 출연 증가와 관련해 16~24세 여

성 응답자의 80%가 BBC 온라인 콘텐츠를 더 즐기게 되었다

고 응답함. 특히 16~34세 여성 응답자의 68%가 여성 출연

의 증가 때문에 BBC 온라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

다고 밝혔다[26].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자발적으로 스크린 앞과 뒤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넷플

릭스는 오리지널 실사 영어권 영화·시리즈(2018~2023)를 

대상으로 ① 화면 속 재현(on-screen)과 ② 제작진 구성

(behind-the-camera)에서의 성별, 인종·민족, 성소수자, 장

애인 포용성 수준을 추적·분석해왔다. 여성 감독·작가·프로듀

서가 참여한 작품일수록, 여성 주인공·주요 배역·대사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대사 보유 인물 기준 소수 인종/민족 

비율은 42%로, 미국 인구 구성비(40.7%)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대부분의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추세 확인된다. 제작진 구성에 있어서는 시리즈의 경우 여성 

감독 비율이 4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자 제작

진이 참여한 작품일수록, 화면 속 소수자 재현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27].

BBC와 넷플릭스라는 공영방송과 글로벌 OTT라는 상이

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콘텐츠 전략으로 작

동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다양성의 확대는 규범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 풀의 구조적 확대와 정체성 기반 몰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인 양적 수치는 단

순한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집단의 가시성 확대

와 서사 참여 기회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재현의 질

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다양성은 공적 책무를 넘어, 시청자와의 관계를 강

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다양성은 단순한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

영방송이 플랫폼 환경 속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기

반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미디어 다양성은 전통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가치로 이해되어 왔으나, 디

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콘텐츠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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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이 다

양성을 이용자 기반 확장과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자

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역시 다양성을 단

순한 규범적 가치를 넘어 경쟁 환경 속에서의 핵심 전략 변수

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출연진의 성별, 장애, 다문화 등 인

구사회학적 구성은 사회적 대표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는 공익

적 지표이면서 동시에, 콘텐츠의 시각과 해석의 폭을 확장하

고 시청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성’을 공익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성별, 장애, 다문화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

로 한 출연진 구성의 분포를 의미하며, 각 집단의 출연 비율

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2024년 실

시한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프로젝트>를 사례로 삼아, 공영

방송의 다양성 전략이 실제 콘텐츠 구성과 시청자 인식에 어

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반영하여, 전체 인구 대비 여성 

50%, 장애인 5%, 다문화 3%를 목표 비율로 설정하고, 교양 

프로그램은 여성, 장애인, 다문화 출연진을, 시사 프로그램은 

여성 출연진 구성의 다양성 확대를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였

다. 공적 가치로서의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도, 이를 재

현 개선과 제작 관행 변화라는 구체적 차원에서 구현한 사례

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실천 선언(2024년 3월 3일) 전과 후의 출연진 

구성을 비교하였으며, KBS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4개 프로그

램 이용자들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였다.

RQ1. 공영방송의 콘텐츠 차별화 전략으로서 다양성 확대는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천 선언 4개 프로그램의 출연진(MC 

제외) 인구 구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실천 선언 전

(2023.11~2024.2)과 후(2024.3~6)의 각 4개월치 출연진

의 성, 연령, 장애, 다문화 등을 분류하였다. 이때 장애인 단체 

관련자 6명, 이주민 단체 대표 1명도 분류에 포함시켰다. 코

딩은 연구자가 다시보기와 제작진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입력하였다.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1R 뉴스레터K는 

첫 방송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과 3~6월을 

비교하였다.

RQ2.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의 다양성 확대는 시청자 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RQ2-1. 다양성 확대 프로젝트 인식에 따라 다양성 만족도

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RQ2-2. 다양성 확대 프로그램의 재시청 및 추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취한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 출연진 및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양성 확대가 공정성과 대표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구성 개념으로 설정하였

다. 다양성 확대 만족도에 대해서는 주제와 출연진으로 나누

어 질문하였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사

회적 약자, 소수자 포용(장애, 다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

루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

다”, 출연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등장하고 

있다”, “000 프로그램에는 장애가 있는 출연진이 자주 등장

하고 있다”, “000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탈북자 

등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총 5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다양성 

확대 성과와 관련서는 프로그램 재시청, 추천 의향, 인식 개선

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rget 
Audience

Male and female viewers nationwide aged 19 and 
older who have watched the relevant programs

Sample Size
<Morning Plaza> 253, <In Every Case> 250, <The 
Person Right Now> 251, <Newsletter K> 252 (Total: 
1,006 people)

Methodology Internet survey using the [KBS National Panel]

Survey 
Content

Awareness and satisfaction regarding diversity 
promotion; intent to watch and improvement of 
perception following diversity expansion, etc.

Survey 
Period

July 25 (Thu) – July 26 (Fri), 2024 (2 days)

표 2. 프로젝트 만족도 조사 개요

Table 2. Overview of project satisfaction survey

Ⅳ. 분석 결과

4-1 출연진 구성의 변화

2024년 3월 3일 KBS의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프로젝

트> 실천 선언 이후, 분석 대상이 된 4개 프로그램 모두에서 

출연진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 구성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진 비

Program Name
Before 

Declaration
After

Declaration
Total

1TV Morning Plaza
(Achim Madang)

609 586 1,185

1R The Person Right Now 
(Jigeum I Saram)

101 86 187

1TV In Every Case
(Sasa Geongeon)

258 276 534

1R Newsletter K 274 526 800

표 1. 프로젝트 분석 대상 출연진 수(단위: 명)
Table 1. Number of cast members subject to project analysis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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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증가하였으며,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 및 다문화 

출연진 비율 역시 선언 이후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아침마당>은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 사회 다양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출

연진이 등장한다. <아침마당>은 실천 선언 전 여성 비율이 

33.7%였지만, 실천 선언 이후 43.0%로 늘었으며, 장애인 비

율은 2.0%, 다문화 출연진 비율은 3.1%로 증가하였다. 성비

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2(1)=10.64, p<.01).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 <지금 이 사람>은 

실천 선언 전 성비 불균형과 장애 및 다문화 등 출연진 비율이 

낮았으나, 선언 이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실천 선언 전 여성 

비율이 20.8%에 불과하였으나 52.3%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2(1)=20.22, 

p<.001). 또한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전문가의 비율은 0%에서 

15.9%로 크게 올랐으며, 다문화 출연진도 3.0%에서 5.8%로 

늘어났다.

시사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 전문가 풀이 좁아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사사건건>은 분석기간 동안 스튜디오에 

출연한 전문가 534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17.1%에서 

23.6%로 증가하였다(χ2=3.77, p=0.052). <뉴스레터K>는 

분석기간 동안 출연진 800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26.6%에

서 29.3%로 소폭 증가하며(χ2=0.66, p=0.416), 성비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다양성 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난 반면,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장르별 제작 구조와 출연자 구성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rning Plaza The Person Right Now

Before After Before After

Gender

Male
66.3
(404)

57.0
(334)

79.2
(80)

47.7
(41)

Fe-
male

33.7
(205)

43.0
(252)

20.8
(21)

52.3
(45)

Disability 1.3(8) 2.0(12) 0.0(0) 15.9(13)

Migrants 1.5(9) 3.1(18) 3.0(3) 5.8(5)

Total
100.0
(609)

100.0
(586)

100.0
(101)

100.0
(86)

표 3. 교양 프로그램의 출연진 구성 변화

Table 3. Changes in cast composition for cultural programs

　
In Every Case Newsletter K

Before After Before After

Male 82.9(214) 76.4(211) 73.4(201) 70.7(372)

Female 17.1(44) 23.6(65) 26.6(73) 29.3(154)

Total 100.0(258) 100.0(534) 274(100.0) 526(100.0)

표 4.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진 구성 변화

Table 4. Changes in cast composition for current affair 
programs

4-2 출연진 다양성 확대에 대한 만족도

다양성 확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 총 1,006명 가운데 53.2%는 다양성 증가를 인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뉴스레터

K>는 여성 패널 비율 증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지가 상대적

으로 높았다.

Category Item Satisfaction

Program

The Person Right Now 3.76

Morning Plaza 3.73

In Every Case 3.58

Newsletter K 3.56

Average 3.66

Topic

Diverse Voices of Members 3.78

Inclusion of the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3.69

Cast

Gender Balance 3.69

Appear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3.63

Appearance of Migrants, 
Foreigners, etc.

3.62

Broadcaster
KBS Programs 3.72

KBS Overall 3.66

표 5. 다양성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Table 5.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satisfaction

‘다양성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

도에서 평균 3.66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성비 

균형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다문화 출연이 확대된 <아침마

당>과 <지금 이 사람>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제와 관련해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3.78)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용하는 내용(3.69)도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연진과 관련해서는 성비 균형에 대

한 만족도가 컸으며(3.69), 장애인(3.63) 및 다문화(3.62) 구

성원 출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컸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양

성 확대 프로젝트로 프로그램 만족도(3.72) 뿐만 아니라 

KBS 전반에 대한 만족도(3.6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진 다양성 강화’는 프로그램의 만족

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재시청 의향’을 높였으며(3.9), ‘프

로그램 추천 의향’(3.69)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청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3.71)에서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문제 2-1과 관련해 다양성 확대를 인지한 집단과 비

인지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방송사에 대한 만족도는 다

양성 확대를 인지한 집단의 만족도(M=3.87)가 비인지 집단

(M=3.4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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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성 확대를 인지한 

집단의 만족도(M=3.92)가 비인지 집단(M=3.50)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64, p<.001). 다양성 확대 프로

젝트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의 만족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집

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시청자가 다양성 

확대를 인지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형성

됨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2의 다양성 확대 프로그램의 재시청 및 추천 

의향과 관련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시청 의향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F=175.48, 

p<.000), 수정된 R2 값은 .465로 나타나 재시청 의향의 46.5%

를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출연진 다양성 확대 노력 만족도: 표

준화 계수(β)가 .605(t=25.417, p<.000)로 가장 강력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주제 측면의 다양성 실천 필요성 인식

(β=.132, p<.000)과 출연진 측면(β=.098, p<.000) 모두 유

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β=.068, p=.004)과 성별(β=.059, p=.012) 역시 유의미하였

으나, 심리적 만족도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낮았다.

Predictor Variables

Intent to 
Re-watch (β)

Intent to 
Recommend (β)

Model1 Model2 Model1 Model2

Demogra
phics

Gender (Male=1) .05 .06** .05 .07**

Age .83* .06* .06* ,04

Need for 
Diversity

Diverse Topics .19*** .12*** .13*** .06*

Diverse Member .22*** .09*** .28*** .15***

Satisfac-
tion

Broadcaster 
Satisfaction

.21*** .26***

Program 
Satisfaction

.45*** .40***

R2 .12 .49 .13 .48

Adjusted R2 .12 .48 .13 .48

*p<.05, **p<.01, ***p<.001

표 6. 다양성 프로젝트 프로그램 재시청 및 추천 의향

Table 6. Intent to re-watch and recommend diversity project 
programs

다양성 확대 프로그램 추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

형 역시 통게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수정된 R2 값은 .465로 나

타나 재시청 의향의 46.5%를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출연진 

다양성 확대 노력에 대한 만족도(β=.635)로 나타나 재시청 

의향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방송사의 다양성 확대 선

언 및 실천에 대한 만족도(β=.605)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

였다. 또한 출연진의 다양성 확대 필요성(β=.317)이 주제의 

다양성 확대 필요성(β=.215)보다 추천 의향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KBS의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의 프로그램을 사례로, 공영방송의 다양성 전략이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과 시청자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프로젝트는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작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

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출연진 성비 측면에서 실천 선언 이후 분석 대상 4개 

프로그램 모두에서 여성 출연진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여성 패널 증가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는 다

양성 확대가 단순한 수적 균형을 넘어, 공적 담론 형성 과정

에서 대표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과 다문화 출연진의 등

장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 만

족도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는 프

로그램 장르와 특성에 따라 다양성 확대 전략의 수용성과 효

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교양 프로그

램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장르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프로젝트는 ‘선언’이라는 대내외적 행위가 제작진 

내부에서 공유되고 실천될 경우, 기존의 ‘최소한의 준수’ 관행

을 넘어 실제 제작 관행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 정책이 규범적 요구에 대한 소극

적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청자 조사 결과를 통해 공영방송의 다양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긍정적 인식이 이미 일정 수준 형성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는 단순히 다양성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

라, 시청자가 이를 ‘인지’하게 만드는 홍보나 브랜드 전략이 

시청자 만족도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인지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4점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

를 보인 반면, 비인지 집단은 보통(3점) 수준에 머물렀다. 다

양성 실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

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연진 다양성 확대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재시청 

및 추천 의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성

은 선언적 차원이 아닌 콘텐츠 완성도와 직결된 경쟁력 요소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청자는 주제의 다양성보다 출

연진 구성의 다양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나, 향후 다양성 전략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누가 등

장하는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방송사의 다

양성 선언 및 실천에 대한 평가 역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양성은 콘텐츠 차원을 넘어 조직 신뢰와 브랜드 가

치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영방

송의 다양성 정책이 공적 책무를 넘어 시청자 경험과 콘텐츠 

확산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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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를 제작 현장

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결과, 출연진 구성의 변화는 단순한 

수적 조정을 넘어 콘텐츠의 시각과 해석의 폭을 확장하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출연진 확대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담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교

양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서사를 가시화함으로

써 콘텐츠의 정보적·정서적 풍부함을 제고하는 성과로 이어

졌다.

또한 시청자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시청자 인식

과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양성 확

대는 소수자 집단을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정

보 제공과 공감 가능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도 

유의미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OTT 중

심의 플랫폼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다양성을 통해 정체성

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다양성 확대 프로젝트와 같은 상징적·제도적 

장치가 제작진의 인식과 실천을 자극함으로써 실제 콘텐츠 

생산 과정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콘텐츠 

전략에서 다양성이 개별 프로그램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질 

때보다, 조직 차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공유가 있을 때 효

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조직 차원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 체계를 통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모든 장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시의성과 속보성이 강조되는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자 구성에 개입하기 어려운 경연 프로그램 등

에서는 다양성 확대의 실행에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

한 현실에서의 전문가 구성 자체가 다양해지지 않고서는 방

송에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

다. 이는 향후 다양성 전략이 일률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장르와 포맷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설계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실행과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공영

방송의 콘텐츠 전략으로서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양·정보·시사기획 등 비교적 제작 자율성이 확보된 

장르와 제작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성 

프로젝트 실천을 확대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다른 장르로 확

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드라마와 예능과 같이 영향

력이 큰 장르에서는 고정 출연자 및 주요 캐릭터 구성에서의 

다양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자연스럽게 시청자 접점을 

넓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출연진 다양성 확보를 

넘어, 제작 인력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출연‧자문

하는 전문가 풀의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한 내부적·외부적 연

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시청자들이 다양성 증진에 

따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

시키는 홍보 전략도 함께 병행되어야 그 성과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과는 다양성이 콘텐츠 경쟁력과 공

적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 공영방송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그 

효과는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에서 다양성

과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콘텐츠 생태계 전반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문가, 패널, 주제의 

다양성은 결국 사회 전반의 인력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방송 내부의 제작 관행 개선과 더불어 시민사

회, 산업 영역에서의 다양성 증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이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동적 매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주체를 발굴하고 공론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

능해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KBS의 일부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프로그램 장르와 

포맷, 제작 환경에 따라 다양성 전략의 적용 방식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출연진 

다양성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제작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의 출연 구조, 제한된 

패널 풀, 시의성과 속보성을 요구하는 제작 환경 등 장르적·

구조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양·

예능·드라마와 같은 장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 자율

성과 서사적 유연성을 활용하여 출연진 및 캐릭터 구성 단계

에서부터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 접점을 확장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연진 구성과 시청자 인식 간의 관계를 중심으

로 분석함에 따라, 제작 과정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나 조직문

화 변화, 장기적인 시청 행태 변화까지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

했다. 또한 관찰된 변화가 해당 프로젝트의 효과인지 아니면 

동시기 사회적 이슈나 프로그램 특성 등 외생 요인의 영향인

지 완전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송사와 장르를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다양성 전

략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 논의

를 바탕으로 제작진 인터뷰, 참여 관찰 등 질적 접근을 병행

함으로써 실제 제작 현장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

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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